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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가 롱아일랜드 동부 해협 어귀에 준설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연방안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함을 발표 

 

뉴욕주의 이의서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는 롱아일랜드 동부 해협에 준설 폐기물 

처리장을 한 곳 이상 지정하려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계획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실시한 계획안 조사에 의거해, 뉴욕주는 EPA 계획이 뉴욕주의 해안 정책과 상반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공식 이의 제기는 준설 폐기물을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처리하는 

관행을 궁극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최근 계속되어 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해협은 소중한 천연 자원이며, 뉴욕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수역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수역을 지킬 

것입니다.” 

 

2005년에 뉴욕주는 EPA에 촉구하였고, EPA는 롱아일랜드 해협 공개 수역의 준설 

폐기물 투기를 줄이거나 근절시키려는 뉴욕주의 목표에 동의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동부 

해협에 새로운 준설 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한 EPA의 결정은 이 합의와 상충하는 

것입니다.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조사에 의하면, EPA는 해협 내 준설 폐기물을 처리의 

누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개 수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기존의 사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공개 수역 준설 폐기물 처리의 증가는 롱아일랜드 해협을 복구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공공 투자 정책과 상충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EPA는 이 기관의 

조사 및 신뢰도에 대한 뉴욕주의 우려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준설 폐기물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뉴욕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롱아일랜드 동부 해협에 준설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EPA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원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안은 이 중요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onsistencyDecision.pdf


활기를 위협하고 있으며, 롱아일랜드 수역에서 공개 수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목표를 방해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해협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경제적, 생태적 보물이지, 이 해안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준설 패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뉴욕주는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망치는 공개 수역 

준설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하려는 연방 정부의 계속적인 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해안에는 현재 롱아일랜드 서부 해협과 롱아일랜드 중부 해협을 포함하여 

1980년대부터 투기해 온 퇴적물이 쌓여 있는 준설 폐기물 처리장 2곳이 있습니다. 

EPA는 서부와 중부 롱아일랜드 해협을 해양 폐기물 처리장으로 오랜 기간 지정해 

왔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은 롱아일랜드 동부 해안을 단기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제 EPA는 이 해안을 영구적인 장기 페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EPA는 롱아일랜드 중부와 서부 폐기물 처리장의 용량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준설 

폐기물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롱아일랜드 동부 해협에 2016년 12월 23일 

영구적으로 만료될 예정인 단기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지난달 이미 이 계획안에 대한 누욕주의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적어도 30명 이상의 연방, 주 및 지역 선출직 관리가 

서명하였으며, 뉴욕주는 EPA의 준설 폐기물 처리장 건설 규정 발표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이의서를 Obama 대통령과 EPA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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